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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경기동향

중소기업 경기 최악수준으로
2/4분기 생산 1.8% 감소 … 2009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4분기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4분기 중소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해 2009년 3/4분기 마이너스 2.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은 70.8%로 1월 70.4% 이후 최저수

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어려워 8월

전망치가 79.3으로 7월에 비해 4.4포

인트 떨어져 2009년 5월 이후 3년3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

다.

두바이유(Dubai)가 중동지역의 정

세불안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

으로 8월6일 배럴당 104.5달러를 기

록하는 등 100달러 선을 넘어서 코스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내외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8월 중소 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SBHI)는 2009년 5월 85.2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인 80.8을 기록했다. 중소기

업의 8월 시장 전망도 7월보다 9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해 38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중소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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